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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단신뉴스 일본 식품 소비 트렌드 제1호

＜스프류, 디저트, 조미료, 조미식품＞
2014.8.28

도쿄aT센터

◆ 조미료의 소포장

◦ 아지노모토가 2012년 8월 신 시리즈로 「나베 큐브」를 발매했다.

◦ 「나베큐브」는 찌개용 양념인데, 기존품인 나베쯔유가 3~4명분의 용량에 

스트레이트 타입이 주류였던 반면, 「나베큐브」는 고형이라는 새로운 형태

로 개인식에서 대가족까지 대응 가능한 간편하고 편리한 상품설계가 이점으

로 작용했다. 

◦ 또, 파우치 타입의 시장경쟁이 매우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, 점포에서 진열대 

스페이스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차별화로 이어졌다. 

◦ 찌개용 양념시장에서는 「나베큐브」의 히트로 개식 대응 상품이 증가하고 

있다. 또한, 조미료 전반에서도 특별판매가격의 호소력이 강한 1L, 1kg와 

같은 큰 사이즈에서 가족 수의 변화에 따라 500㎖, 750㎖의 중소용량 사이

즈로 전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.

◆ 프리미엄 상품 / 간편성

　◦ 스프류는 아지노모토의 「크노르 컵수프,　 완숙 토마토 한 개를 통째로 

사용한 포타주」가 아침 식사 외의 다양한 시추에이션 연출 광고 전개의 

호평으로 크게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. 채소중심 스프의 간식대용 용도에 

주목하여 여성의 간식 대용품으로 제안하면서 여유와 고급스러움을 표현한 

상품을 연출하였다.

　◦ 또한, 아이스크림에서 히트한 「하겐다즈 크리스피 샌드∙메이플 프렌치

토스트」도 다양한 연출 장면을 연상시키는 프리미엄 상품이다. 프렌치 

토스트라고 하면 아침 식사나 브런치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최근에는 디저트식으로 

폭넓게 즐기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고급스러운 상품으로 완성하였다.

【 2013년 히트상품의 키워드 】

 「조미료의 소포장」「프리미엄 상품」 「간편성」

「새로운 시추에이션 개척」「수요 저조시의 활성화 연출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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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명 히트 요인 상품 이미지

찌개큐브

・닭국물맛

・소금맛

・매운 김치맛

・섞어찌개 간장맛

3~4명분 파우치가 주류였으나, 만드는 

양을 큐브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과 

큐브타입이라는 참신함으로 지지를 

얻음 (2013년 매출：약 20억엔)

크노르 컵스프　

・완숙 토마토 

  한 개를 통째로

  사용한 포타주

구매이유 분석 결과, 채소계열 스프는 

간식으로의 이용이 많고, 동사가 강점

이라고 생각한 아침 식사와는 다른 

시추에이션 개척이 가능하다고 판단, 

TV 광고에 의한 수요 환기로 광고기

간 매출 급증

하겐다즈 

크리스피샌드, 

메이플 

프렌치토스트

아침식사 이미지의 프렌치 토스트를 

최근에는 디저트나 식사로도 즐기는 

경향.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럽게 

구워내어 호박빛의 메이플 시럽이 듬

뿍 올려진 프렌치 토스트를 이미지한 

상품

　

◆ 새로운 시추에이션 개척 / 수요 저조시의 활성화 연출

　◦ 아카기유업의 롱셀러 상품 「가리가리쿤 시리즈」로 수요 하향세인 추동기를 

겨냥해 만든 신제품으로서 「콘포타주, 크레아 아줌마의 스튜 맛」을 2012년 

9월에 출시하자 상품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팔려나가 3일 만에 일단 

판매가 중지될 정도였다.

　◦ 2013년 3월부터 판매를 재개하여 2013년은 2가지 상품으로 10억엔 매출을 

올리는 히트상품이 되었다.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요 겨냥으로 지금까지 

아이스크림업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향과 맛을 개발함으로써 신규

수요를 획득한 상품이다.

◇ 2013년 주요 히트 상품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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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 양극화의 진행이 예측되는 가운데, 저가격 어필상품 외에는 어중간한 상품이 

매장에서 살아남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, 특히 여성의 구매율이 높은 

과자, 스프류, 디저트, 조미료∙조미식품에서는 상기의 키워드를 베이스로 한 

상품이 새로운 수요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.

 【 금후 히트상품 키워드 전망 】

타    겟　→　여성（직업을 가진 주부）

상품 컨셉　→ 리얼함, 고급스러움, 웰빙, 개별식, 간편성


